마2119 Note

◆동행절 : 마2119. 막1114
마2119. 그리고 그분께서 길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을 때에, 그분께서 그것에게 가셔서, 오직 잎들을 제외하고는 달려있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시니라, 이에 그것에게 말씀하시니라,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런 열매도 네게서 자라지 않게 되기 시작하라[기노마이:(발생하게)되는 원인이 되다,(재귀형)되다,되기 시작하다,일어나다, 모이다,~에 일어나다,스스로 행하다,(지나가기 위해)가져오다 또는 오게 되다,계속하다, 나누이다,되어지다,끌어내다,끝맺게 되다,떨어지다,끝내다,따르다,발견되다,이루어지다, 하나님이 금하시다,자라다,되도록 정해지다,착수하다,지나다,수행되다,요구하다,보이다, 보여지다,취해지다,변화하다,~할 작정이다], 그리고 이내 그 무화과 나무가 시들어 가니라(크세라이노:건조시키다,주름살지다,성숙시키다,말리다,수척해지다,성숙하다,시들어가다).
막1114. 이에 예수께서 응답하여 그것에게 이르시니라, 지금부터 영원히 아무도 네게서 열매를 먹지 않느니라, 이에 그분 제자들이 그것을 들으니라. 

